현 시장에서 리스팅 가격의 산정을 위한 제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의 거래가 지난 겨울을 정점으로 나타났던 극심한 주택시장의 침체기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의 판매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매물보다 주택을 빨리 팔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택을 리스팅하기 전에 주변에 리스팅된 다른 매물들의 가격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매물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택이 적어도 얼마는 받아야 한다는 본인의 욕심이나 리스팅을 얻기 위해서 일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제안하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리스팅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팅 가격의 산정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예술이나 과학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유사한 매물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매물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및 현 시장의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의 양과 수요를 고려해서 자신의 매물을 시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리스팅할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변의 경쟁 매물보다 낮게 리스팅하면 보다 많은 오퍼를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실제 매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반면에 리스팅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잠재적인 구매자들로부터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리스팅 가격은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다른 매물보다 빨리 매매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경쟁 매물이나 시가 보다 다소 낮게 리스팅 하였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경쟁 오퍼를 받아서 그 결과 실제 매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도 있게 된다.
주택을 팔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일단 높은 가격으로 리스팅하고 나서 구매자들의 반응을 본 후에 가격을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리스팅 직 후인 매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어서 설령 시간이 지난 후에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이미 구매자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매물이 되기 쉽다. 가끔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사정이 급해져서 도리어 아주 낮은 가격에 매매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흔히 관심만 있다면 어떠한 구매자들이라도 일단 오퍼는 써보지 않겠냐 하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리스팅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 구매자들은 이러한 매물은 아예 보지도 않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리스팅 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택 매물들을 점검하다가 무엇보다도 새로 리스팅된 물건들을 가장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많은 잠재 구매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시점인 리스팅 초기에 매물의 리스팅 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어 있다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매물들은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금방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정말로 자신의 주택을 경쟁 매물들 보다 빨리 좋은 가격에 매매하고 싶다면 현 시장의 추세를 파악해고 또한 예전의 높았던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의 경쟁 매물들 보다 다소 낮게 리스팅하는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일단 구매자들을 유인한 다음 원하는 가격에 가까워 지도록 흥정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